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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정도와 매체풍요도가 

외로움 완화에 미치는 영향: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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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면대면 만남이 제한되면서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욕구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나 또래집단,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외로움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체풍요도

와 같은 문자와 영상 매체의 각기 다른 기술적 속성이 외로움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체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편의 표집 방식으로 모집된 성인 

120명의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문자 매체나 

영상 매체를 자주 이용할수록 외로움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중 영상 매체의 이용빈도보다 문자 매체의 이용빈도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문자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는 외로움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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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영상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는 외로움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체풍요도가 높은 매체가 커뮤니

케이션에 유리하다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욕구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심리

적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미디어 이용정도, 매체풍요도, 외로움, 문자와 영상, 매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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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의 만남이 

제한되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직접적인 

접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사적인 안부에서부터 공적

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하였

다. 카카오그룹1)이 발표한 카카오 코로나 백서(주식회사 카카오, 2020)

에서 9월 말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 받는 메시지의 규모(수발신량)가 연초

대비 약 40% 증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 소통방식 또한 

보이스톡(음성), 오픈 채팅(개방형 SNS) 등으로 다양해졌는데, 페이스톡

(영상 통화)은 슈퍼 확진자가 발생한 2월 이후 연초 대비 40% 안팎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온라인 화상채팅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인들 간 사적 

모임이나 전 세계적인 규모의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는

데, 2020년 9월에 실시한 와이즈앱의 조사 결과, 한국 안드로이드 이용

자 중 25%에 해당하는 969만 명이 줌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채성숙, 

2020.10.06.). 이 중 월 1회 이상 사용한 사람은 707만 명이었다. 이러

한 미디어 이용량의 증가와 매체의 다변화는 인위적인 면대면 커뮤니케

이션의 제한이 매개된 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의 풍선효과를 일으킨 것으

로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매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인적 네트워크

라는 소중한 자원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상황적 적합성에 따라 과거 선택

의 폭이 좁았던 때에 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매체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한 맥락

에서, 매체 이용 욕구는 더욱 크게 유발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카카오톡은 2019년 7월∼2020년 2월까지 미디어 · 콘텐
츠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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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 10월 코로나로 인해 생긴 우울감과 불안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국민 10명 중 4명이 느끼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다. 

코로나 블루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출과 모임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가 부족해지

고 사회적 관계망이 결핍되면 정서적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Weiss, 1973), 개인은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게 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에서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 취하고 있는 대처 방법으로는 가벼운 운동 또는 산책(46.2%), 집에

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개발(30.7%),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소통(11.0%)의 순이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미디어 이용이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SNS 상호작용이 대인관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최세경 외, 

2012), 대인 매체를 자주 사용할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재신 ․ 이민영, 2007; 황유선 ․ 김주환, 2009). 이에 본 

연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늘어난 미

디어 사용이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코로나 블루의 

대처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진화로 이용자들은 하나의 디바이

스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개별 매체에 주목하던 매체연구는 매체적 속성을 비교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다. 이수영(2003)은 휴대전화의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

를, 김주환과 진보래(2004)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채팅, 이

메일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3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 이후, 휴대전화

의 영상 통화기능이 가능해지자 황하성과 이옥기(2009)는 음성, 문자, 

영상 통화를 비교하여 모바일의 멀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매체들을 

비교한 바 있다. 이들 매체를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매체가 얼마나 풍부한 

단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매체풍요도(media ric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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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데, 정보전달이 즉각적이며 상호피드백이 가능하고 다양한 채널

로 동시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표현이 자연스러운 언어로 대화하고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풍부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Daft & Lengel, 1986). 매체풍요도가 매체적 속성이긴 하지만, 이는 

면대면 상황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의해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외로움 해소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매체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상황에서 친구나 또래집단,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문자나, 영상 매체를 매개하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외로움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매체풍요도와 같은 기술

적 속성에 대한 인식과 매체 이용정도가 외로움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체 간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선택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 선택에 관한 문제는 70년대 이후 많은 

개인 전자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학문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루빈과 루빈

(Rubin & Rubin, 1985)은 이용과 충족 이론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용 

행위뿐만 아니라,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

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선택할 때도 사회적, 심리적 요구의 충족

에 따라 매체의 기능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네트워크 속성이 강화된 CMC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개별 

미디어의 기능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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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2001)는 대학 학과라는 특정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접촉 행위를 

분석하여 면대면을 포함한 전자메일, 이동전화, 전화 통화 등 6가지 대인 

접촉수단이 어떻게 이용, 대체되는지를 살펴본 후, 특정 접촉 수단이 

특정 용무나 특정 관계에 적합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단순화의 

오류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미 ․ 박
주연, 2007)에서도 기업 유형, 직종, 직위, 업무 성격 등 조직 관련 변인

에 따라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대인매체의 사용 정도가 다르

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대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용 

동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황유선과 김주환(2009)

은 휴대전화 사용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수영(2003)은 이동전화의 음성통화는 이동성

과 시간 관리와 같은 도구적 동기에, 문자 서비스는 휴식, 친밀감, 사회성

과 같은 사회적 동기를 충족시키기에 더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휴대전화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디바이스로도 다양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상황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연구가 개별 매체의 단순비교

가 아니라, 각 매체의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브랜드(Eveland. 2003)

의 주장에 귀 기울이게 한다. 이브랜드는 매체의 속성을 상호작용성, 

구조, 이용자의 통제력, 채널(청각, 시각, 시청각), 텍스트성, 내용 등으로 

나누고 이들 속성과 미디어 콘텐츠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

나는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Eveland, 2003). 다양한 대면 커뮤니

케이션 매체의 등장은 연구자들이 미디어의 다양한 속성에 관심을 가지

게 하였고, 이는 상황에 적합한 미디어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연구들로 이어졌다. 나은영(2001)은 이동전화 이용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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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심성과 즉시성, 직접성을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확실성을 증가시키

는 핵심적인 속성들로 파악하였으며, 김현주(2002)는 이동전화나 인터

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면대면 접촉이나 유선전화, 편지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어떻게 대체, 보완, 강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체 풍요도와 

사회적 실재감, 접근성, 경제성, 사용자의 이용만족도와 같은 효율성을 

따져 보기도 하였다. 배진한(2010)은 수용자의 성격 특성과 매체 속성의 

관점에서 면대면, 휴대전화(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미니

홈피, 유선전화 등의 7가지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들에 대하여 친분 강

화, 상호교류, 기분전환, 오락, 감정전달, 정보획득, 감정변화, 사회규범, 

조언 받기, 현실회피, 자아 인식, 시간 보내기, 습관, 편리성, 조언 주기 

등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별 적합성을 비교하였으며, 대인 

매체의 속성을 음성성/문자성, 동시성/비동시성, 일방성/상호작용성과 

같은 기준뿐 아니라, 메시지 보관가능성, 자료의 이용편의성 등의 다양한 

속성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주한과 진보래(2004)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바일 미디어 이용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휴대전화의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채팅, 이메일에 대해 사용자

가 느끼는 사회적 실재감과 유대, 통제, 애정, 즐거움, 도피, 휴식과 같은 

각기 다른 대인 커뮤니케이션 동기가 유발되는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그리고 개인의 성격적 측면인 커뮤니케이션 회피 성향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음성통화만 가능했던 최초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동통신기

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영상 통화 역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영상 통화 초기이용문화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연구한 김예란(2007)은 영상 통화를 개인적 차원의 다감각성, 대인적 

차원의 공간적 지시성과 사회적 차원의 공간적 맥락성으로 개념화하였

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만큼 영상 통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지 

않자, 사용자가 인지하는 영상 통화의 사용 용이성, 유용성과 더불어 

통화 품질과 요금 등 다양한 영상 통화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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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소들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박덕완 외, 2009).

대용량 데이터의 초저지연 전송과, 실시간 스트리밍이 구현되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과 함께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부터 영상 통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등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은 더욱 다양해졌고, 관련 

연구들도 풍부해졌다. 황하성과 이옥기(2009)는 모바일의 음성, 문자, 

영상 통화의 멀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사용자의 매체풍요도(media 

richness)에 대한 인식과 매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성격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을 검증하였다. 최유미 

외(2013)는 3세대 피쳐폰과 4세대 스마트폰의 사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매체 활용을 매체풍요도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한편, 최근의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에서 PC, 혹은 

디지털 TV나 태블릿으로 디바이스 간의 호환과 다양한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이동이 용이해진 이른바 트랜스 미디어 현상이 등장하고 있어 

개별 미디어라는 개념이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SNS 플랫폼은 각각의 기술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문자서비스와 음성서비스, 그리고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구나 또래집단, 가족과 같은 친밀집단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SNS 채팅 

등 문자 매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과 휴대폰 영상 통화, SNS의 영상채

팅서비스, 온라인 화상채팅과 같이 영상 매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간의 사용자의 매체 이용과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매체풍요도

매체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매체풍요도는 매개된 커뮤니케

이션 상황에서 풍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의 정보전달 능력을 

뜻하는데(Daft & Lengel, 1986), 이는 매체가 얼마나 정보를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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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표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면대면 상황에 비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단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커뮤니케

이션 단서들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역량이 매체풍요도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매체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매체풍요도가 충분해야 

하며, 매체풍요도는 매체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과

정이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Daft & Lengel, 1986). 매체풍요도는 즉

각적 피드백 능력, 사용하는 감각 기관의 수, 친근감, 그리고 언어적 다양

성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Kayany et al., 1996), 면대면 상황을 기준

으로 매체 간 유사성이 판단된다. 풍요도가 낮은 매체는 비교적 적은 

단서(cue)와 제한된 피드백 기능을 수행하며, 다의성이 높은(equivocal) 

과업을 달성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표준화된 정보

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적합하다(Daft & Lengel, 1986). 인터넷

은 비언어적 단서가 부족하고,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인간관계 

차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빈약한(lean) 매체로 

분류된다. 풍요로운(rich) 매체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배려를 중시해야 하는 비일상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유리한 반면, 

빈약한 매체는 인간관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단순

한 상황에 적합하다.

선행 연구자들은 매체풍요도가 매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도 

하였고, 이용자들이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

라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서길수(1997)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문자, 음성, 화상, 대면의 네 가지 매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매체라 하더라도 과업에서 요구

되는 풍요도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인지하는 매체의 풍요도가 달라졌

음을 확인하였다. 김현주(2000)는 다매체 시대의 수용자들은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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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체가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함께 이용하면서 개인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정보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 개별 매체의 영향력

을 추출해보기 위해 매체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매체풍

요도, 접근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매체 

풍요도 측면에서 면대면 접촉이 가장 높았고, 편지와 유선전화, 그리고 

인터넷과 이동전화 순이었다. 연구자(김현주, 2002)는 이를 통해 이용자

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매체속성과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가장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능동적 이용자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맥락 단서가 풍부한 매체는 커뮤니케이션의 동기와 목적을 달

성하는데 더욱 효율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구철모 외(2009)는 매체에 

따른 이용자의 풍요도 인식의 정도를 조사하여 풍요도가 높은 매체일수

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채널확장이론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욕구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매체의 사회적 실재감

이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은곤(2016)도 SNS의 매체 특성인 

매체풍요도와 사회적 실재감, 상황적 요인인 생활만족도가 이용자들의 

인지와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독립변인인 인지

된 즐거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하성과 

이옥기(2009)의 연구에서 모바일 수용자들은 영상 통화를 매체풍요도가 

높은 매체로, 문자메시지를 매체풍요도가 낮은 매체로 인식하여, 영상 

통화의 멀티미디어적 속성들이 풍요도를 높게 인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바일기기가 다양한 사용목적을 위한 매체로 활용됨에 따

라 사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매체

풍요도 이론과 정교화가능성 모델의 관점에서 설명한 최유미 외(2013)

는 모바일 기기가 오프라인의 실생활 방식 및 인간관계와 유사해지며, 

이와 더 닮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개인 모바

일 기기의 발전 방향이 정서적 연대와 인간성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추측

하기도 하였다. 매체풍요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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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된 멀티미디어 상황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결정 짓는 요소로서 현

재 점유율이 높은 매체와 부상하는 매체들의 매체풍요도를 비교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된 대인 커뮤

니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선택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매체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인 매체풍요도가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 있어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외로움

외로움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대인관계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대인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경험하는 혐오적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Heinrich & Gullone, 2006). 빅터와 동료들(Victor et 

al., 2005)은 외로움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개인이 실제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정도와 요구되

는 참여 정도 사이의 괴리로 정의하였다. 바이스(Weiss, 1973)는 외로움

을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외로움은 

친밀한 관계의 부족에서 발생하며, 사회적 외로움은 공통된 흥미를 공유

하는 동료, 이웃 커뮤니티 등 사회적 관계망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난다. 

두 외로움은 공통적으로 관계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관계의 결핍

은 외로움 지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Heinrich & Gullone, 2006; 

Steptoe et al., 2013).

외로움의 본질은 개개인별로 다양하며 원인이나 결과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Rokach, 1989), 타인과의 관계의 질이 좋지 않거

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상실될 때 외로움이 발생하기

도 한다(Gierveld, 1998). 펄먼과 페플라우(Perlman & Peplau, 1982)

는 외로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외로움

은 개인이 가진 실제적 사회적 관계가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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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며, 외로움은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거나 다수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외로움

을 느낄 수 있다. 김옥수(1997)는 외로움에 대한 개념분석을 하여 외로움

의 선행조건을 인격적인 특징과 상황적인 특징으로 나누었다. 인격적 특

징에는 내향적인 성격,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포함되며(Gierveld, 1987), 

상황적 특징에는 환경, 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결혼상태

의 변화 등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적 요인들이 포함된다(Berg et al., 

1981; Pearl & Klopf, 1990).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했다고 

느낄 경우, 이러한 외로움은 줄어들 수 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탈피하

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SNS는 외로움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었다(김유정, 2011; 고은영 외, 

2014; 이려정 ․ 정병웅, 2020). 한편, 김흥규와 오세정(2011)은 SNS를 

통해 고립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하지만 SNS 상에서 텍스트 위주의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시 오해를 낳거나 SNS 때문에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역으로 고립감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로움

과 SNS 이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SNS뿐만 아니라 음성통화, 메시지, 화상통화 등 기술을 통해 매개된 커

뮤니케이션이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버호트 외(Burholt et al., 2020)는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의 전화, 

문자/이메일, 화상통화가 고립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

러한 기술을 매개한 커뮤니케이션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면대면 접촉과 

기능적 혹은 정서적 동등성을 가지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은 면대면 접촉의 부족과 친밀한 관계와의 거리에서 촉

발되며, 면대면 접촉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음성통화, 문자, 이메일

을 통한 접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상통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밀 외(Za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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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의 연구에서는 화상통화가 요양원 노인들의 외로움을 완화

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엔린 외(Dienlin et al., 

2017)는 SNS와 인스턴트 메신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외로움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

였는데, 연구의 결과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SNS, 인스턴트 메신저 모두 

외로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과 박(Jin & Park, 

2010)은 휴대전화 사용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인관계 동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외로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외

로움과 휴대폰 사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다만 외로움을 많이 느끼

는 응답자는 휴대전화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어와 마치

(Moore & March, 2020)의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상호작용

이 면대면 상호작용의 대용으로서, 건강행위에 미치는 외로움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완화하였다. 기술을 매개한 커뮤니케이션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리우 외(Liu 

et al., 2019)는 매체 풍요도 이론에 따라 음성 통화, 문자, SNS, 인스턴

트 메신저, 게임이 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비교적 즉시성을 가지고 있는 음성통화와 문자는 모두 외로움 

감소를 포함한 심리적 웰빙에 정적 연관이 있었으며, 온라인 게이밍은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외로움에는 상황적, 인격적 요인을 포함

한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며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이 외로움을 완화시키는가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 별로 상이하며, 국내에

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풍요도와 같은 매체의 속성을 

변인으로 하여 매체 이용과 외로움의 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 매체와 영상매체의 기술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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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친구나 또래, 가족과 같은 친밀집단 구성원 간의 대인커뮤니케이

션 상황에서 매체의 이용정도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문자 매체의 이용 빈도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가?

1-3: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 중 외로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2: 친구나 또래, 가족과 같은 친밀집단 구성원 간의 대인커뮤니케이

션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각된 매체풍요도가 외로움에 영향을 미

치는가?

2-1: 문자 매체를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각된 매체풍

요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2-2: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각된 매체풍

요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2-3: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사용

자의 지각된 매체풍요도 중 외로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와 매체풍요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편의 표집 방식으로 모집하였으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2020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5일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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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명명하는 문자 매체는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매개로 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휴대폰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SNS의 채팅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명명하는 영상 매체란 역시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영상을 매개로 이뤄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의 영상 통화기능을 포함하여, SNS의 

일대일, 일대다자간 영상 채팅 서비스, 동영상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프로그램 23버전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Varimax 회전 기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외로움, 영상 매체풍요도, 문자 매체풍요도, 영상 

이용 빈도, 문자 이용 빈도의 다섯 가지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적

재량이 0.5이하의 수치를 보이거나 요인적재량이 겹치는 설문 문항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표 1>). 외로움의 “나는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내가 왕따라는 생각

이 든다”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이외의 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차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진행된 Bar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p<.05를 만족하므로 변수를 5가지로 구분한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변수의 분산을 나타

내는 공통성 부분도 각 문항이 0.4 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 쓰인 설문 항목은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탈락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이었다. 각 매체의 매체풍요도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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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인분석 결과

항목 공통성
성분 Cronbach

alpha1 2 3 4 5

30 .694 .824 -.018 -.018 -.107 -.046

.862

28 .655 .789 -.168 .016 .003 .065

29 .748 .786 .002 -.060 -.190 -.301

26 .579 .738 -.145 -.076 -.079 .018

27 .553 .736 -.083 -.048 .001 -.048

23 .504 .658 -.037 -.111 .074 -.228

25 .541 .601 -.367 .025 -.039 .207

19 .806 -.130 .871 .015 .144 .100

.889

20 .798 -.139 .868 .050 .144 .045

18 .709 -.088 .825 .056 .124 -.049

17 .662 -.082 .768 .033 -.145 -.062

16 .728 -.140 .743 .082 -.184 .340

13 .653 -.067 -.030 .802 .018 -.062

.760

14 .653 .034 .092 .771 -.082 .207

15 .653 -.084 .188 .759 -.110 .149

12 .651 -.080 -.034 .597 .296 -.447

11 .662 -.128 -.076 .542 .535 -.244

10 .772 -.096 .127 -.118 .830 .211

9 .698 -.289 .144 .149 .279 .703

요인명 외로움 영상 
매체풍요도

문자 
매체풍요도

영상 
이용 빈도

문자 
이용 빈도

Kaiser-Meyer-
Olkin 측도 .80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χ2 968.617

자유도 171

p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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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황하성과 이옥기(2009)가 다프트와 렌젤(Daft & 

Lengel, 1986)과 트레비노 외 (Trevino et al., 1990)가 제시한 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번안 항목을 사용하였다. ‘몸짓, 목소리톤, 어조의 

변화 등 다양한 단서를 전달할 수 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서 등의 표현

이 가능하다’, ‘상대방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의 5개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문자 매체: α= .760 영상 매체: α= .889).

바이스(Weiss, 1973)는 외로움을 친밀한 관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정서적 외로움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의 결핍에서 오는 사회적 외로움

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미디어의 발달로 한 개인의 사적영역과 공적영

역이 혼재하게 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공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는 것은 사실 상 어렵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시점인 코로나 상황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평소에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정서적 불만족 상태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이에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항은 국내외 뉴미디어 및 SNS 관련 연구(Shaw, 

& Gamt, 2002; Kim et al., 2009; 이경탁 외, 2013; 박웅기, 2013; 

배진한, 2010)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UCLA 외로움 척도(Ressel 

et al., 1980)를 활용하였는데, 이서윤과 김정현(2016)이 번안하여 축약

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내가 친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왕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나를 진정으

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없다’, ‘내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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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의 10개 항목을 리커트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 중 2, 3, 7, 9, 10번은 역문항이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 2, 4번 문항은 탈락되었다(외로움: α= .862).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주효과는 미디어 이용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

향이므로 미디어 이용의 빈도를 묻는 상황을 친구와 또래집단, 가족과 

같은 친밀집단(intimacy group) 구성원과의 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

하였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상호작용, 중요성, 공통

목표, 공통운명, 규모, 유사성, 집단 역사의 길이, 투과성 등의 속성으로 

등급화한 해밀턴과 동료들(Hamilton et al., 2002)에 따르면 가족, 친한 

친구와 같은 친밀집단은 과업집단(task group)이나 느슨한 관계(loose 

association) 등의 여타 집단 중에서 상호작용과 유사성, 집단실재성

(entitativity)이 가장 높았다. 이는 거꾸로 집단성(groupness)을 유지하

기 위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매체의 이용빈도를 묻는 문항은 ‘당신이 친구나 또래집단, 

가족과 대화하는 데 문자(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신저 등)

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친구나 또래집단, 가족과 대화하는 데 영상(휴대폰 영상 통화, 페이스톡, 

페이스타임, ZOOM 등)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정도를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의 단일 문항으로 작성되었고,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 매우 자주 사용한다)로 측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는 총 120명의 응답을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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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23.8%), 여성이 89명(74.2%)이었고, 평균 연령은 31.7세였다. 연

령 분포는 10대 13명(10.8%), 20대 61명(50.8%), 30대 15명(12.5%), 

40대 14명(11.7%), 50대 이상 17명(14.2%)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문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또한,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와 지각된 매체풍요도, 지각된 외로움의 평균값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문자 매체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성별

남성 31 25.8

직업

사무/관리/전문 27 22.5

영업/판매/서비스 10 8.3

여성 89 74.2
생산/기술/노무 0 0

자영업 6 5.0

연령

10대 13 10.8 학생 46 38.3

20대 61 50.8 주부 12 10.0

30대 15 12.5 무직/퇴직 6 5.0

40대 14 11.7 기타 13 10.8

50대 이상 17 14.2

월 
평균
수입

소득 없음 39 32.5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 14.2

100만 원 미만 20 16.7

100-200 22 18.3

대학교 
재학 20 16.7 200-300 17 14.2

대학교
졸업 이상 79 65.8

300-400 13 10.8

400-500 4 3.3

종교

무교 59 49.2 500-600 2 1.7

개신교 47 39.2 600-700 2 1.7

천주교 7 5.8 700-800 1 0.8

불교 7 5.8 800 이상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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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빈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점, 영상 매체 이용 빈도는 2.7점을 

기록했으며, 매체풍요도는 5점 만점으로 문자가 평균 3.2967점, 영상이 

4.1417점을 기록했다. 외로움은 4점 만점에 평균 1.6738점이었다. 기술

통계 결과는 <표 3>에 기록하였다.

2. 연구 결과

1) 대인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매체의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은 대인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영상과 문자 매체의 이용 

빈도가 이용자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문자 매체의 이용 빈도와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문제 1-1>과 <연구문

제 1-2>를 설정,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로움에 대한 주요 

독립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문자 매체 이용 빈도와 영상 

매체 이용정도는 외로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문

자 매체 이용 빈도(r =-.349, p<.001)보다 영상 매체 이용 빈도(r =-1.185,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평균 표준편차

문자 이용 빈도 4.4 .9562

영상 이용 빈도 2.7 1.2742

문자 매체풍요도 3.2967 .63245

영상 매체풍요도 4.1417 .66681

외로움 1.6738 .5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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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가 비교적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1>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문자 매체의 이용 빈도를 독립변인,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 결과, F 분포에 따른 모형의 유의확률은 .000(p<.001), 

F=16.377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값과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R 2값이 각각 0.349, 0.122로 문자 매체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가지는 설명력은 12.2%로 나타났다. t 분포에 따른 문자 매체 

이용 빈도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p<.001)로 나타났으며, β=-.207으

로 문자 매체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20.7%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β부호가 음수로 나타나, 문자 매체 이용 빈도가 증가하면 외로움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2>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 

2) 선행연구들에 따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연령, 동거인 유무, 종교 유무, 직업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상 매체 이용빈도와 통제변인이 함께 투입된 모형2는 
F =3.478, p=.003(<.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모든 통제변인
들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성별, β=-.096, p>.05, 
연령, β=.138, p>.05, 동거인 유무, β=- .017, p>.05, 종교 유무, β=- .068, 
p>.05, 직업 유무, β=-.086, p>.05).

<표 4> 문자 매체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2)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 2

B SE β

(상수) 2.583 .230 11.236
(.000)***

16.377
(.000)*** .122

문자 매체 
이용 빈도 -.207 .051 -.349 -4.047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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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F 분포에 따른 모형의 유의확률은 0.043(p<.05), F =4.186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R값과 R 2값은 각각 0.185, 0.034이며, 

영상 매체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가지는 설명력은 3.4%로, 문자 매체 

이용 빈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인 유의확률은 .043(p<.05)로 

나타났으며, β=-.082로 영상 매체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8.2%의 유의미

한 영향을 주었다. β값이 음수이므로 영상 매체 이용 빈도가 증가하면 

외로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독립변인이 가지는 설명력에

는 차이가 있으나 문자와 영상 매체 모두에서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이용

자의 지각된 외로움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1-2>에서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가 외로

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각각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문

제 1-3>에서는 독립변인을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 이용 빈도, 종속변인

을 외로움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인 간 영향력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연구문제 1-3>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분석방법은 

입력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F =8.933(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정된 R 2값은 .132로 본 모형은 13.2%의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는 모두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3) 성별, 연령, 동거인 유무, 종교 유무, 직업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영상 매체 이용빈도와 통제변인이 함께 투입된 모형2는 F=1.930, 
p 082(>.01)으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영상 매체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3)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 2

B SE β

(상수) 1.896 .120 15.812
(.000)***

4.186
(.043)* .034

영상 매체 
이용 빈도 -.082 .040 -.185 -2.046

(.04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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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 

Watson 값은 2.269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자 매체 이용 빈도는 비표준화 계수 β=-.191, 유의확률 .000(p<.001)

으로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표준화 계수 β값이 부(-)

적이므로 문자 매체 이용 빈도가 1증가하면 외로움이 0.191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상 매체 이용 빈도는 β=-.047, 유의확률이 .234로 

나타나 외로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자 매체 

이용 빈도의 표준화 계수 β값이 -.323, 영상 매체 이용 빈도의 표준화 

계수 β값이 -.106으로 β값의 절대값에 차이가 있으나, 영상 매체 이용 

빈도가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못했으므로 두 변인간 비교는 어려운 것으

4) 성별, 연령, 동거인 유무, 종교 유무, 직업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영상 매체 이용빈도와 통제변인이 함께 투입된 모형2는 F=3.117, 
p=.005(<.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모든 통제변인들이 외로
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성별, β=-.087, p>.05, 연령, 
β=.135, p>.05, 동거인 유무, β=-.030, p>.05, 종교 유무, β=-.064, p>.05, 직
업 유무, β=-.075, p>.05).

<표 6> 주요 변인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4)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TOL VIF
B SE β

(상수) 2.643 .235 11.253
(.000)***

문자 이용 
빈도 -.191 .053 -.323 -3.640

(.000)*** .940 1.063

영상 이용 
빈도 -.047 .039 -.106 -1.166

(.234) .940 1.063

F (p) 8.933(.000)***

adj. R 2 .132

Durbin-
Watson 2.26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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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단순회귀분석으로 확인했을 때, 문자 매체 이용 빈도와 

영상 매체 이용 빈도 모두 외로움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중회귀분석으로 

보았을 때는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보다는 문자 매체 이용 빈도의 영향이 

강력해서 영상 매체 이용 빈도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

로 보인다.

2) 대인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지각된 매체풍요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는 대인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문자와 영상 매체의 지각

된 매체풍요도가 이용자의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문자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와 영상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를 각각 독립변인,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문제 

2-1>과 <연구문제 2-2>를 설정하였고,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이 치우친 것을 고려하여 이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했다. 먼저 외로움에 대한 주요 독립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자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는 r =-.147, p>.05로 나타나 외로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영상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는 r =-.307,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연구문제 2-1>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109(p>.05)로 나타

나, 문자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는 외로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연구문제 2-2>를 위해 성별

과 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영상 매체의 매체풍요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12.239, p<.001)와 2단계(F =5.936,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희귀모형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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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단계에서 9.4%(수정된 R제곱은 8.6%)로 나타났고(R 2=.094, adj 

R 2=.086), 2단계에서는 13.3%(수정된 R제곱은 11.1%)로 나타났다(R
2=.133, adj R 2=.111).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9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상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26.0%(β=-.260)에서, 2단계 23.6%(β=-.236)

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차이가 작았다. 또한 β값이 음수로 나타나, 영상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가 증가하면 외로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3>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두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비교하려 했으나, 앞서 단순회귀분석과 상관

관계분석으로 파악된 바로는 문자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는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통계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

5) 성별, 연령, 동거인 유무, 종교 유무, 직업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상 매체 이용빈도와 통제변인이 함께 투입된 모형2는 F=3.339, 
p=.005(<.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모든 통제변인들이 외로움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성별, β=-.134, p>.05, 연령, β=.154, 
p>.05, 동거인 유무, β=-.035, p>.05, 종교 유무, β=-.074, p>.05, 직업 유무, 
β=-.117, p>.05).

<표 7> 영상 매체의 지각된 매체풍요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5)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p) R 2

B SE β

(상수) 2.752 .312 8.819
(.000)***

12.239
(.001)** .094

영상 매체 
매체풍요도 -.260 .074 -.307 -3.498

(.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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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두 변인의 기술통계량에서 문자 매체풍요도의 평균값과 영상 

매체풍요도의 평균값이 각각 3.29와 4.14로 나올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문자보다 영상의 매체풍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문자와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와 매체풍요도가 각각 

이용자의 지각된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

체 별 이용 빈도와 외로움의 관계, 매체 별 지각된 매체풍요도와 외로움

의 관계에 관해 각 세 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회귀 

분석을 사용해 문자 매체의 이용 빈도와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가 외로움

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두 요인이 외로

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지각된 매체풍

요도와 외로움에 관계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문자 매체의 매체풍요도와 영상 매체의 매체풍요도가 각각 외로움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두 요인의 영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연구 문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문자 매체의 매체풍요도가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문제 2-3>은 기각되었다. 

연구 결과, 두 매체 모두에서 이용 빈도는 이용자의 지각된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매체를 통해 얼마나 자주 타인과 

접촉하느냐가 외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까운 관계에

서의 인스턴트 메신저의 사용이 친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박성복

과 황하성(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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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의 불충족에서 기인하는데(Henrich 

& Gullone, 2006; Weiss, 1973), 매체를 통해서 타인과 접촉하는 빈도

가 많아질수록 친밀감이 향상되는 등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외로움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문자의 이용 

빈도와 영상의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실행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영상의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들 매체의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을 때는 이용 빈도가 외로움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는 영상의 

이용 빈도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줄어든 것이다. 이는 

문자의 이용 빈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영상의 이용 빈도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커, 영상의 이용 빈도가 가지는 영향력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체풍요도와 외로움의 관계는 매체 별로 차이를 보였다. 문자 

매체의 경우 지각된 매체풍요도가 이용자의 외로움과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영상 매체의 경우 매체풍요도가 높을수록 이용자의 외로

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풍요도 이론에 따라 

음성 통화, 문자, 소셜 미디어, 인스턴트 메신저, 게임이 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리우와 동료들(Liu et al., 2019)의 연구

에 따르면, 비교적 즉시성이 강한 음성통화와 문자 등은 외로움의 감소를 

포함한 심리적 웰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영상 매체의 지각된 매체 풍요도가 외로움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 데에는 즉각적으로 상대의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을 확인

할 수 있는 즉시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자 

매체에서도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매체풍요도가 존재함에도 이것이 외로

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추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즉, 매체의 종류에 따라 외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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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과정이 서로 상이하며, 문자매체의 경우 매체의 풍요도보다는 

이용 빈도가 외로움을 줄이는 데에 조금 더 설명력이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매체 이용과 외로움, 매체풍요도라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론(Henrich & Gullone, 2006; Weiss, 1973; 박성복‧황
하성, 2007; Liu et al., 2019)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 결과는 결국 

매체의 지각된 특성보다도 이용자의 이용 행태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디어 이용이 급증한 팬데믹 시기에 기존에 

우월적 점유율을 가진 문자 매체와 새로 부상하는 영상 매체 간의 미디어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과거 영상 통화 및 영상전송기

술이 상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았던 것에 비해, 최근의 

영상 매체 이용이 증가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매체의 기술적 요인에 

대한 인식을 문자 매체와 비교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먼

저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문자와 영상의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외로움 완화에 도움 준다는 

결과는 매개된 대인 커뮤니케이션도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문자의 이용 빈도가 

영상의 이용 빈도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즉, 이용 빈도가 같을 경우, 영상보다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외로움의 

완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외로움 완화와 같은 관계성 동기

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 매체를 더욱 효율적이게 만드는 요소들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인간관계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풍요도가 높은 매체가 유리하

다는 기존의 매체풍요도에 대한 연구와 달리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선택

에 있어서 매체풍요도보다 더 선행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문자 매체풍요도보다 영상 매체풍요도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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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사용자들이 영상 매체의 풍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황하성과 이옥기(2009)가 모바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문자메시지와 영상 통화의 매체풍요도를 측정해본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 실제로 친구나 또래집단, 가족

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영상에 비해 문자

를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게다가 문자 매체 이용에서는 매체풍요도가 

외로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과거 영상전화의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비교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 경험이 없는 비사용자보다 사

용자의 매체풍요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 연구자들은 이를 영상 매체 

사용경험이 사용전의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해석하였다(이재신 ․ 김봉수 

2009).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문자 

매체와 비교하여 영상 매체의 매체풍요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선행연구들 이후 발달된 최근의 영상 통화기술이 사용자들의 인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체풍요도가 높음

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용자들의 선택에서 영상 매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매체풍요도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매체풍요

도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매체의 기술적 속성으로, 풍요도가 높은 매체는 

인간관계의 배려가 중시되는 복잡한 상황에 유리하며, 풍요도가 빈약한 

매체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상황에 적합하다(Daft & Lengel, 1986). 그

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특성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매체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는 근본적

으로 글과 말이라는 서로 다른 매개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술특성이라는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고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들이다. 

이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서 문자나 영상 매체를 선택하게 하는 

개인적인 요소와 상황적인 변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의 

측면뿐 아니라, 텍스트의 특징, 동시성, 현존성 등 다양한 층위의 요소들

을 고려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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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매체가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기술을 구체적인 상황

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부상하는 다른 매체와의 관계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과거 영상 매체의 이용률이 낮았던 당시의 선행연

구에서는 영상사용자의 매체풍요도가 비사용자의 것보다 낮게 측정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자 매체 풍요도의 평균값보다 영상 매체 풍요도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자와 영상 매체에 대한 

사용자 인식의 변화는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를 구술성과 문

자성으로 구분하였던 월터 옹(Ong, 1982)의 이론을 뉴미디어 환경에서 

제3의 구술성으로 확장시킨 최근 연구들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다매체 

상황에서의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다가 시각적 이미지를 교환하

기도 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를 즉시에 오갈 

수 있으며,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개인 혹은 집단과 언제든지 연결되어 

현존하고 상호작용하며, 텍스트는 언제든 생성, 수정, 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제3의 구술성 시대로 표현한 이동

후(2010)는 사용자들이 소위 트랜스 리터러시라는 미디어 이용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휴대전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에 비해 현재는 

휴대폰 고유의 문자와 통화기능 외에도 SNS의 플랫폼에 따라 문자메시

지의 서비스 형태가 다르며, 영상 통화의 경우, 일대일 통화, 일대 다자간 

통화, 그룹 채팅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존재한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트랜스 리터러시를 발휘하는 사용

자들의 매체에 대한 인식은 단일매체 간의 비교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앞으로 매체비교 연구에 있어서 기술을 이용하

는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 이용 간을 비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를 위해 조사한 표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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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비율과 연령 비율 등, 인구통계학적 통계에 있어서 특정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표본수의 부족은 연구초기에 매체풍요도와 함께 기술적 특성으

로서 설정하였던 사회적 실재감이 요인분석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탈락된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적인 특성이 될 수 있는 가족구조, 결혼 상태, 직업 유무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나, 본 연구의 통

계치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불충분한 

표본수가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매개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외로움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이용 빈도와 매체풍요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사용자의 인격적인 특성으로서 내외향적인 성격이나 자아존중감, 상황적

인 특성으로서 가족 구조와 결혼 여부, 직업과 같은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더욱 세밀히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외로움 완화

를 위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는 요인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인식의 측면인 매체풍요도만을 살펴보았는

데, 매체 선택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대에 따라 점유하는 매체의 비율이 다른 통계결과들을 볼 때, 

대화하는 상대가 가족인지 친구인지, 또는 사용자보다 연령이 많은지 

적은지 등에 따라 매체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매체의 

편리성과 효용성을 인식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매체의 사회적 점유율과 같은 상황적 요인도 매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어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문자와 영상 매체의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대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은 진보하고 있으



사회통합연구 제3권 2호

58

며, 다양한 매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동기나 목적에 적합한 미디어를 

찾으려는 사용자의 선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장기적인 관점

에서 기술과 상황의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인식에 대한 종단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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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ace-to-face encounters in daily life were limited after COVID-19, emotional 

needs such as loneliness became an important motivation for using the media.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communication mediated through the media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such as friends, peers, and family affects loneliness 

relief, and whether different technical properties of text and video media such 

as media richness affect loneliness relief. According to an Internet survey of 

120 adults recrui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more frequently text or video 

media are used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 more effective the frequency 

of text media is than the frequency of video media. On the other hand, the 

perceived media richness of text media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loneliness, 

but the perceived media richness of video media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reduction of lonelines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und that media 

with high media richness are advantageous for communication, in communication 

due to emotional needs such as loneliness, it suggests that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user using text media and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user 

using video media may be different.

Keywords: Media Usage, Media Richness, Loneliness, Text And Video Media, 

Media Comparison


